
Ⅵ . 結論

최근까지만 하여도 생명보험 가격은 社會的, 公共的 特性에 입각하여

많은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규제되었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생명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가격자유화가 진행된 선진외국의 경우 보험료는 회사 自律的으로 산출하

고 있으며, 계약자 권익과 관련된 준비금 적립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만 보수적으로 實質的인 監督을 행사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와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의 흐름과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생명보험산업

도 가격자유화의 완성이 목전에 와 있다. 특히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보험

업계내 경쟁뿐만 아니라 종합금융화의 진전에 따른 타금융권과의 경쟁도

예상되기 때문에 가격산정에 있어서 愼重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타금

융권과의 경쟁은 보험산업에서 적용하는 기초율중 이자율 및 사업비율이

대상이 되므로 투자 등 자산운용기법 및 사업비 절감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35)

본 보고서에서는 가격자유화의 일환인 사업비차배당 실시를 목전에 두

고, 사업비차배당제도 도입방안과 제도 도입에 따라 상품별·회사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시된 導入方案은 과학적이고 합리적

이며, 계약자간 공평성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회사의 지급능력 확보 등 보

35) 이자율의 경우 타금융권 상품에 비해 보수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금리경쟁에

서 열세에 있고, 사업비율은 모집인 판매 등에 따른 보험상품의 특성에 기인

하여 상품유형별로 납입보험료의 5∼40%가 부과되어 사업비가 부과되지 않

는 타금융상품에 비해 불리하다. 한편, 위험률은 타금융권에서 보장하지 않

는 보험 고유의 특성으로 경쟁력이 예상되는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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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유형간 공평성

을 도모함으로써 계약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회사별 대응전략은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시기에 직면하여 기업의 계속성

유지 측면에서 회사 및 상품유형별 강·약점을 분석하여 개별 회사의 전

략방향을 제시함으로써 競爭力을 提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계약자배당제도가 이원별 배당방식 체계를 가지고 있

어 도입 예정인 사업비차배당제도도 한시적으로 동일한 배당방식으로 운

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中長期的으로는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sset share 방식 등 총액 배당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간명할 수

있다. 즉, 해당년도의 손익 및 배당가능 잉여금의 값이 산출되면, 그중 적

정 수준의 배당을 실시하면 계약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업무처리도

단순화될 수 있다. 동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상품별 이원분석을 실시하여

상품별 손익기여도를 분석하고 損益寄與度에 따른 배당 차별화도 검토해

야 한다.

사업비차배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

인 예정사업비 부가방법에 관한 연구 및 상품별 實際事業費 配分 基準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정사업비는 표준책임준비금제도 및 표준해약환급금제

도 도입이 예상되므로 준비금 적립에 무리가 없도록 적정 사업비 수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실제사업비는 機能別 原價分析 등을 통하여 실제

지출된 사업비가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

리고,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따라 적정한 배당을 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의 마련이 선행되어 많은 회사가 공존할 수 있는 배당정책의 시

행이 필요하다. 아울러 保險計理人의 정확한 분석과 판단에 의해 경쟁력

을 제고하고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배당률의 결정이 요구된다.

향후의 보험산업 환경은 영업위주의 경영보다는 손익 위주의 경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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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즉, 손익에 기초한 영업정책이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건

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배당률을 포함한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배당상품은 무배당상품과 비교할 때 配當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경쟁

상의 강점이다. 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면서 배당상품에

대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거나, 무배당상품과의 가격차이 이하를 배당하게

되면 소비자로부터 배당상품은 외면 당하게 될 것이다. 상품선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지만 보험회사도 배당상품의 效用을 증진시키기 위

한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危險負擔 측면에서 설명하면 배당

상품은 회사와 계약자가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반면 무배당상품은 회사만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36)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잉여금이 주주에게 배

당되는 무배당상품으로의 販賣轉換이 능사는 아니다. 보험회사 이익의 근

원이 계약자에게 있음을 고려하여 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을 적절히 배분

하여 급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한 경영악화시에도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合理的인 配當制度를 도입하여 안정적

이고 보수적인 배당상품의 판매를 통한 손익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

점이다.

끝으로,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은 가격자유화의 마지막 단계로서 생

36)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험가격을 예정가격, 적정가격 및 실제가격으로 분류하

면 예정가격이 적정가격보다 높고 실제가격은 환경에 따라 다르다. 배당상품

은 예정가격을 보험료로 책정하게 되고 무배당상품은 적정가격을 보험료로

책정하게 되는데,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가격이 예정가격을 초

과하게되면 배당상품은 (실제가격 - 예정가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고,

(예정가격 - 적정가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게 된다. 반면 무배당상품은

(실제가격 - 적정가격) 모두를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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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험산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순보험료 부문은 회사별로 커다란

차별화가 곤란한 반면 부가보험료 부문은 회사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

하므로 부가보험료 부문에 대한 본격적인 가격경쟁이 예상된다. 따라서

회사에서도 가격경쟁에 대비하여 예정사업비 책정 技術을 培養하고, 효율

적인 실제사업비 지출 등으로 競爭力을 提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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